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외교 사절단 10기 소속 GANZI 팀 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살고있는 
외국인들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온전히 저희 힘으로는 이 
방안들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서울시에서 저희의 의견을 참고하여 반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통합 교육을 받게 
되지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학기에 한번, 일년에 두 번 정도는 학교나 
교원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해교육을 제공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로, 공익광고를 통한 인식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받아 온 다문화 관련 교육들은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교육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국적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역시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그 두 아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한국인이 아니라,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방영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자신과 동일 
선상에 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 사항은 SNS를 통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 언어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다른 나라의 화장이나 의상을 입고 영상을 찍어 올리거나,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멘티-멘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멘토가 자신의 멘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학습적인 부분 외에도 여러 방면의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멘토가 꼭 다문화 가정이 아닌 친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봉사시간 등 적정 선의 보상 역시 주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곳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그 나라의 문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글로벌 사회(세계인에 대한 이해, 다문화 등)에 
관련된 강의에 참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래 되었거나 결혼 이민, 취업 
이민 등으로 한국에 이주해 온 외국인들이 직접 강의를 주도하고 제공한다면, 많은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 위주로 문화센터에 특별반을 개설한다면, 주변에 살고있는 외국인들과의 친목 
교류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지(한국)에서 향수를 느끼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대형마트나 도서관 등에서 제공한다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위에서 언급한 해결방안들이 조금이나마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어 반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